경희, 너와 함께 꿈을 꾼다 
57점! 
한국어 문법 교육론 첫 학기 중간고사 성적이었다. 
하늘이 노랗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충격에,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며 끙끙대다가, '이대로 끝날 수 는 없다,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어떻게 다시 시작한 공부인데....' 절박함 하나로 B 교수님께 하소연이라도 해보자 싶어 어렵게 펜을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어렵다던 언어학개론, 언어규범, 한국어학은 오히려 90점을 넘을 정도로 한창 재미가 붙어 있었고,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 쯤이야 뭐가 그리 어려울까, 아무리 강산이 세 번 바뀌었다지만 어쨌든 난 한국사람인데... 
오만함인지 무모함인지 모를 자기합리화에 빠져 치룬 첫 시간 첫 시험에서 완전히 낭패를 보고서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시작했으면 썩은 무우라도 자르고 보자,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는 없다는 오기가 생겨 필사적으로 교수님께 매달렸다. 전산 문제도 없진 않았지만, 구차하기 짝이 없는 변명과, 놀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망아지처럼 떼를 쓰는 학생의 투정에도 불구하고, B교수님은 진실되고 현명한 답장을 즉각 보내주셨다.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니,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니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꾸준히 하다보면 분명히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한마디로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제대로 해 보라는 따끔한 격려 말씀이셨다. 

 90년 봄, 정식 유학길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홀로 떠나,  30년 가까이 남의 나라 프랑스에서 
살게 되었다. 살다보니 결혼도 하고, 사내 녀석 둘도 태어나고, 먹고 살아야 하니 출퇴근 시간만 3시간 남짓 걸리는 직장생활을 30년 넘게 하다가, 2023년 봄 우연인지 필연인지 친정에 잠시 오게 되어 여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경희사이버대와의 만남!
 이번 학기 강의의 ‘예술과 정신분석학 용어’로 말하자면, 우연속에 이미 필연은 시작되어, '경희는 자연스럽게 내 저무는 삶에 녹아들기로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로 설명되어진다. 
참으로 힘차게 달려 온 지난 세 학기의 희로애락의 시간들, 마지막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이 왜 이리도 소중하고 애잔한지! 너무도 애잔하여 떄론 눈가가 촉촉해진다. 해 저무는 저녘 
노을을 바라보는 심정이어서, 아니면 경희의 향기에 알게 모르게 도취되어 조금만 더 푹 빠져 있고 
싶어서일까? 아쉬움이 깊어진다.
지난 학기엔 다섯 과목 A+를 받아 성적 장학금까지 받아보았다. 친정 모친 왈, “진작에 그렇게 좀 하지, 그랬으면...” 삼시 세끼도 제대로 못 챙겨드리고 학업에 빠져있는 여식이 서운하시면서도 때론 자랑스러우신가 보다 이제서야. 물론 한국어문법교육론은 B+로 거쳤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었나, 안 쫓겨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가 산 세월동안 우리말에 목이 말랐었고. 그 갈증은 세월과 함께 점점 땅 속 바닥까지 쩍쩍 갈라지고 있었다. 이제야, 이제라도 그 황폐한 마른 논에 물줄기를 대어 볼려고 발버둥치다보니, 어느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었고, 강의 하나하나가, 교수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내 안에 녹아들었다. 귀하디 귀한 시간들, 진솔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눈물겹도록 아름답다 또다시. 막상 떠날 날이 다가오니.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허우적대는 보잘것 없는 학생 하나를 경희사이버대 사람들은 왜 그리도 잘 간파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으로 대해주었는지...그것은 사랑이었다. 

타는 목마름으로 시작된 경희와의 만남, 2023년 그 해 여름, 교정을 거닐며 넋을 잃은 채, 허드러지게 피어있던 온갖 꽃들과 푸른 내음에 젖어 본관 앞 벤치였던가, 한참을 앉아 '나는 지금 여기에 무엇을 하려고 와 있는가'를 되씹어 본 기억이 새삼 생각난다. 
그 중에는 분명히 목련화도 봄의 첫기운과 함께 피어 교정을 몽환속에 빠져들게 했겠지만, 나는 아직 
보지못했다. 이 애석함을 그 어느날로 미루며 계속 경희의 언저리를 맴돌고 싶다는 꿈을 꾸어본다. 

나의 아이들에게 엄마나라의 말도 제대로 못 가르쳐 준 맺힌 한을 이제라도 풀어보고자 경희사이버대 한국어교육학과를 기웃거린 첫 해, 돌이켜보니,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 언어학개론 토론 열 개를 매 차시 적어 올리는 그 설렘으로 수업을 시작했던, 고통이 기쁨으로, 근심걱정이 뿌듯함으로 바뀌는 시간들이 있었다. H교수님의 말마디마다 담겨져 유난히도 반짝거렸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중간고사 평균성적이 생각밖으로 저조하게 나오니 우리 학생들보다도 더 안타까와하시며 발을 동동 구르시던 그 열정에, 질문이나 댓글 하나도 소홀히 안 지나치고 즉각 빛의 속도로 답을 달아 주시던 여러 교수님들의 그 성실한 학문적 자세에, 고개가 숙여질 수 밖에 없었던 소중하고 황홀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훈민정음 서문을 마치 애창시 한 편 외우 듯 줄줄 읽어내려가시던 K교수님의 학문적 깊이에 감동되어, 오랫동안 쥘 수 없었던 붓을 다시 잡아 훈민정음 서문을 붓글씨로 써 내려가며, 잃어버린 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희망도 경희의 식구들이 베푼 황혼의 선물이었다.

이젠, 나의 차례, 우리의 차례이다.
우연이 필연이 되어, 우리 각자 삶의 여정에 경희의 색채가 어떤 색으로 묻어 날지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모두가 하기 나름이겠지, 그 색의 선택과 어우러짐은 철저히 우리네 몫임을.
갓 피어나는 봉오리가 아니더라도, 3월의 첫 목련의 만개 아래서가 아니더라도, 긴 세월 거쳐 이제는 돌아와 거울앞에 선 누이같은 국화꽃처럼 펑퍼짐한 모습으로 경희 언덕 아래 서더라도, 나만의 꽃을 
한 송이쯤은 피우고 떠나고 싶다면, 이것도 욕심일까...       

경희가, 경희에서 만난 사람들이, 많이 그리워 질 것이다. 
어디에서든 문득문득 많이 보고파 질 것 같다, 허기진 배고픔처럼 갑자기 속이 쓰리고, 그리움에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춰서야 할지도 모른다.
경희야, 한바탕 잘 놀다 간다, 고마웠다!   
